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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data of skin temperatur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which is useful
for standardization of insulation measurement in various garments. And we investigated sex and season difference of
physiological responses of 60's males and 60's females in hot and cold environment. Healthy ten 60's males and ten 60's
females volunteered as subject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hree times; One for winter condition(5

o

C, 45%), another
for summer condition(30

o

C, 65%) and the other for nude condition as control(30
o

C, 65%). The subjects were sitting for
1 hour with suitable ensemble on each experimental condition in climate chamber. We measured skin temperature, rectal
temperature, heart rate, oxygen uptake, sweat rate, blood flow, blood pressure and subjective sensations. We found that
skin temperature and most of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higher in male subject, summer condition than in female sub-
ject, wint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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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구분이 뚜렷한 곳에서는 계절

에 따라 기온, 습도, 기류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체도 이에

따른 변화가 생긴다. 계절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체는 환

경에 대한 적응으로 계절적 변동이 생긴다. 계절적인 변동은 신

체의 자율신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이 변화한다. 즉, 인체는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여 체

온조절에 연관을 가진 여러 가지 대사가 변화하는데 겨울에는

아드레날린 의존형으로되고 여름에는 아세틸콜린 의존형으로

된다. 여름에는 더운 환경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혈관이 확장되거나 혈압이 낮아지며 발한량이 많아지며 겨울에

는 반대현상이 일어난다. 계절복 착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피부온, 평균피부온과 의복내 온도는 계절에 따라 영향

을 받으며 각 부위의 의복내 온도와 피부온의 유의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특색, 즉 여름

에는 고온다습하고 봄, 가을에는 온난하며 겨울에는 저온저습

해지는 등 계절적인 차이가 현저한 곳에서는 각 계절별로 실생

활 속에서 그 계절에 맞는 의복을 입고 있을 때의 피부온이나,

의복내 기후 등 온열생리적인 반응과 주관적 감각을 알 필요가

있다(김양원, 차옥선, 1992).

인간의 온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인간-의복-환경 시스템 사

이의 산열과 방열의 열교환을 통해 보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 체온 조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체는 체온의 항상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 자율성 체온조절반응인 피부온의 변화가 일어나

게 된다. 피부온은 외계로의 방열을 예측하여 인간의 체온조절

반응을 나타내며 온열 감각을 좌우하는 인자로서 의복의 온열

생리, 의복의 보온력, 쾌적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생리적인 지표

가 된다. 외기온의 변화를 강하게 받는 피부온은 개인, 계절,

성, 연령, 인종,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체의 평균 피부온 및 부위별 피부온도의 조사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부온을 조사하는 것은 환경조건이 생

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와 환경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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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의복이 환경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의

복 설계의 기초가 된다. 

피부온에 관한 국내 연구로 각 환경 기온 하에서의 성인 남

자 피부온에 관한 연구(심부자, 1996), 환경 기온별 체형에 따

른 피부온 변화(심부자, 조승희, 1995), 환경온도 22oC에서의 성

인 여자 피부온도의 분포(성수광, 1989), 성별, 연령별로 본 한

국인의 월별 피부온(김명주, 최정화, 1997)등이 있다. 계절에 따

른 피부온에 관해서 한국인의 온열 쾌적감에 관한 연구(금종수

외, 1998)가 있으며, 온돌 난방에서 노인과 청년의 피부온을 비

교한 연구(정유정, 최정화, 1998)등이 있다. 국외연구로는 서늘

하고 더운 조건에서 상체운동 동안 체온조절의 반응(Price &

Campbell, 2002), 춥고 더운 환경에서 노인들의 생리적인 반응

과 온열감(Yochihara et al., 1993), 더운 환경에서 자연발생의

경우 피부온, 온열감, 쾌적감 평가(Herrmann et al., 1993) 등이

있다. 피부온에 관한 연구 중 대부분이 20대로 한정되어 있어

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온열 생리적 특성에 관한 국내 연구로 유산소 운동이 50~60

대 남성과 여성 기초체력 및 심박수, 체지방, 혈압에 미치는 영

향(홍상래, 2003)등이 있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반듯이 누운 상

태와 서있는 상태에서 나이와 심박수의 관계(Yeragani et al.,

1994), 스포츠 참가와 심박수에서 부모와 쌍둥이의 유사성

(Broomsma et al., 1989), 덥고 건조한 환경으로 순응에서의

성차(Shapiro et al., 1980), 2가지 상태의 24시간 주기에서 보

통강도운동시 직장온, 국소 발한량, 팔혈류량(Waterhouse et al.,

2007), 나이, 성별, 성적 성숙도에 따른 영국 어린이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Armstrong et al., 1991), 심박수와 산소 소비에서

동적인, 정적인 그리고 복합 일의 효과(Sanchez et al., 1979)

등이 있다. 온열 생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중 60대 남녀의 계

절에 연관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대 남녀의 피부온 및 온열 생리적

특성을 여름, 겨울환경에 따라 계측함으로써 의류제품의 보온

성측정 표준화의 기초가 되는 피부온과 생리적 반응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온열 생리적 반응의 성별,

계절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피험자는 대구 지역의 건강한 60대 성인 남녀 각각10명으로

하였으며 실험 전 실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술, 담배 등

의 섭취를 금하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

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실험조건

실험조건은 ‘겨울’ ‘여름’철 기후조건의 의복 착용으로 설정

하였으며 대조군으로 ‘누드’를 추가하여 총3회의 조건을 설정

하였다. 인공기후실 환경조건은 최근 30년간 기상청자료의 평

균 기온과 평균 습도를 기준으로 ‘겨울’은 5oC, RH 45%, ‘여

름’과 ‘누드’는 30oC, RH 65%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일내리듬의 변동요인을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해 동

일 피험자는 동일 시간대에 실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

험이 진행되는 동안 음식투여로 인한 열 발생 효과를 피하기

위해 식사 후 2시간 경과 후 실험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착의 조건은 계절에 따라 의복의 양을 조절하였으며 ‘

겨울’용 의복으로는 내의, 상하 체육복, 카디건, 파카, 양말을

착용하였고 써멀 마네킹으로 측정한 clo 값은2.07 clo이었다. ‘

여름’용 의복으로는 반바지, 반소매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며 써

멀 마네킹으로 측정한 clo 값은 0.368 clo였다. ‘누드’ 실험에서

는 남자는 팬티, 여자는 브라와 팬티만을 착용하였다. 

충분한 안정기를 주기 위해 본 실험시작 50분전에 입실하여

착의조건에 맞는 실험복으로 갈아입고 센서를 부착하였다. 60

분간의 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 시작 20분전부터 측정을 시작하였다. 실험은 기좌위로 시

행하였으며, 직장온, 피부온, 의복내 기후, 심박수, 산소섭취량,

혈류량은 매 1분마다 측정하였으며 혈압은 20분마다, 주관적

감각은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을 정해진 척도(Table 2)에 따라

30분마다 측정하였다. 
 

2.3. 측정항목

온도 관련항목으로 직장온, 피부온, 의복내기후를 측정하였

다. 직장온은 측정기기 LT-8A(Gram Corporation, Japan)을 사

용하여 thermistor의 sensor를 직장내 12 cm 깊이까지 삽입하여

1분 간격으로 연속 기록하였다. 피부온은 측정기기 LT-8A(Gram

Corporation, Japan)센서를 부착하고 기좌위로 60분 동안 1분마

다 인체의 12부위(이마, 가슴, 배(앞), 배(뒤), 등, 팔, 손등, 허

벅지(앞), 허벅지(뒤) 종아리(앞), 종아리(뒤), 발등)의 피부온을

측정하였으며 평균피부온은 전신표면적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y) Height(cm) Weight(kg) BSA(m2) 체지방(%)  BMI Rohrer Index Vervaeck Index

Male
64.2

±4.98
166.74
±3.89

63.55
±6.33

1.71
±0.1

23.91
±2.12

22.81
±1.66

136.8
±9.08

92.44
±5.50

Female
64.18
±2.04

154.74
±6.87

58.34
±7.70

1.56
±0.13

31.02
±2.59

24.33
±2.48

157.48
±17.47

97.97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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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하였다(권오경, 김희은, 1998). 의

복내 기후는 의복의 생리적 쾌적성을 알기 위해 측정하였으며

의복기후 측정용 기기 Thermo Recorder(Gram Corporation,

Japan)의 센서를 왼쪽 흉부의 피부와 최내층 의복 사이에 넣어

온습도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온열생리 관련항목으로 심박수, 산소섭취량, 혈류량, 혈압, 발

한량을 측정하였다. 심박수 측정기기는 실험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감안해서 긴장이 완전히 풀

리고 편안한 상태인 안정기부터 착용하게 하였으며 실험이 완

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착용하였다. 측정기기는 Sports

Tester(Polar S610TM, Polar, Finland)를 사용하여 가슴부위에

Heart rate측정밴드를 착용시키고 본체와 연결된 수신부를 손목

에 부착시켜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산소섭취량은 성, 계절

에 따른 에너지 대사율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였으며 측정 방법으로 가스 분석기를 이용한 Breath by

Breath(Quark B2, Cosmed Srl, Italy)를 사용하였다. 실험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영양이 미치는 걸 감안해서 본 실험 전단

계인 안정기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실험 내내 1분 간격으로

산소섭취량을 측정하였다. 

혈류량의 측정기기는 ALF21D(Advance Laser Flowmeter,

Japan)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부위는 외

부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로 사지부의 한군데인 오른손 셋

째 손가락 끝부분으로 정하였다. 혈압의 측정기기는

EW278(Matsushita Electric works, Ltd, Japan)을 사용하여 실

험시작 직후부터 20분 간격으로 4회 측정 하였으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매번 2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정하였다. 팔꿈치

를 책상위에 놓고 측정부위는 심장과 가까운 왼손목 부위를 편

안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발한량 측정기기는 인체 천평

Mettler Toledo ID3(감도0.001 kg, Germany)을 사용하여 피험

자의 실험 전후의 누드 상태의 체중변화량을 측정하고 그 차이

로부터 체중 감소량을 얻었으며 이것을 총발한량으로 하였다.

주관적 감각으로서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에 대해 측정하였

으며 측정하기 전에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에 대한 정의를 설

명하였다. 실험시작 직후와 30분, 실험종료직후 3회에 걸쳐

scale에 맞춰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척도는 Table 2와 같다.

2.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모든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고 측정 항목에 대하여 t-test와

ANOVA분석으로 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직장온

직장온은 심부온으로 체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

행하며 Fig. 1은 직장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성별로는

Table 2. The scale of subjective sensation

scale Temperature sensation Wetness sensation Thermal comfort

 4 very hot very uncomfortable

 3 hot very wet uncomfortable

 2 warm wet slightly uncomfortable

 1 slightly warm slightly wet comfortable

 0 neutral neutral

-1 slightly cool slightly dry

-2 cool dry

-3 cold very dry

-4 very cold

Fig. 1. Rectal temperature between female an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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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관계없이 평균 직장온은 남자(겨울 36.94oC, 여름

37.34oC)가 여자(겨울 36,60oC, 여름 37.08oC)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기

좌위로 활동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장온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과 ‘누드’가 ‘겨울’보다 높게 나타났

다(p<0.01). 이것은 저온환경에서 심부온이 낮게 나타난다는 김

유진 김기진(2002)의 연구, 고온환경의 비만인의 최대하 운동시

와 회복기의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온에서 저온보

다 높은 직장온을 나타낸다는 김기진(2001)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나타내며 직장온은 착의량에 따라서 인체보온 기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겨울’에는 시간경과에 따

라 계속 하강하여 하강폭이 0.43도이며 ‘여름’에는 완만하게 하

강하여 하강폭이 0.15도로 나타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하강폭은

겨울이 여름보다 컸으나 성별에 따른 하강폭의 차이는 없었다. 

3.2. 피부온

Fig. 2는 ‘겨울’, ‘여름’에 대하여 평균 피부온에 대한 그래프

이다. 계절에 상관없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은 선행연구(정유정, 최정화, 1998)와 일치하고 있다. 그래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겨울’ 평균 피부온에서 여자는 29.86에서

29.34도를 나타내며 0.52도 하강했으며 시간에 따라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는 30.41oC에서 29.53oC로 0.88oC 하강하

여 시간에 따라 여자보다 더 많이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

지방이 낮은 사람의 평균피부온이 체지방이 높은 사람보다 평

균피부온이 높다는 선행연구(심부자, 조승희, 1995)에 따라 이

것은 남자의 피하지방이 대체로 여자보다 낮아 시간에 따라 하

강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의 평균 피부온은 실험 시작 20분 후부터 남자와 여자

의 온도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름’과 같은 환경 온

도하에서 ‘누드’ 상태로 측정한 것은 ‘여름’과 거의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 ‘여름’의 평균 피부온은 실험시작 30분까지 점점

상승하다가 30분 후부터 안정된 값을 보인다. 측정한 12부위의

피부온을 이마, 가슴, 배, 등 부분의 중심부인 proximal부분과

사지부의 distal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때, proximal부분의

피부온은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distal

부분의 피부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부

위별로 유의차가 나타나 각종 환경기온 하에서 온도에 대한 피

부혈관 반응은 부위별로 차가 있으며 인체의 각 부위별 피부온

에는 온도차가 있다는 선행연구(심부자, 1996)와 일치하였다.

여름에는 신체 각 부위의 피부온의 차이는 적었고 겨울에는 사

지 특히 말단부의 피부온은 현저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여자가 피부 혈관의 신축에 의한 혈류 조절이 남자보다 강

할 뿐만 아니라 피하지방이 발달되어 방열 조절이 강하기 때문

이다. 

남자, 여자의 평균 피부온을 계절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모

두 ‘여름’에서 평균피부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누드’, ‘겨

울’ 순으로 낮아졌으며 계절별로 유의차가 나타났다(p<0.01). 겨

울이 여름보다 피부온이 낮은 이유는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혈

관이 수축하고 피부혈관이 감소하여 피부온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외기온과의 온도차를 적게 함으로써 방열의 증대를 방

지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3.3. 의복내 기후

Fig. 3는 가슴부분의 의복내 기온을 나타낸 것으로 겨울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여름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의 의복내 온도

가 높으며 쾌적한 의복기후범위인 32±1oC에 속하는 의복내 기

온을 나타내 쾌적한 편이라 할 수 있다.

Fig. 4는 의복내 습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겨울에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하강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며(p<0.05) 시간

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름의 환경습도는

65%였으며 의복내 습도는 55~60%로 나타났다. 여름조건에서

상의에 티셔츠 한 장만 착용한 것으로 의복내 습도는 환경조건

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경과 비슷한 습도를 나타낸 것으로 쾌

적한 의복내 기후 범위에 속한다. 겨울의 환경습도는 45%였으

며 의복내 습도는 25%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 겹의 의

복을 착용한 결과 최내층에 해당되어 의복내습도는 환경습도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복내 습도의 쾌적한 범위

50±10% 에 비해 낮아 겨울의 의복내 습도는 쾌적한 상태는

Fig. 2. Mean skin temperature between female an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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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내습도는 열의 전도에 영향을 미치

고 의복의 보온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복의 최내층

공기의 습도는 체간온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복내기후

중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조건하에서 인체

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발산되기 때문에 의복은 이것을 흡수

하고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온도, 습도 등에 의

해 만들어지는 의복내 기후는 의복의 생리적 쾌적성을 평가하

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4. 심박수

심박수는 심장혈관계의 기능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하고 도

움이 되는 parameter중의 하나이며 1분당의 심장 수축 회수로

서 운동의 강도나 착의 조건, 자세변화, 그 밖의 인자에 의한

영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심박수 Table 3를 보면, 성별로는 겨울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인의 최대 운동부하에 대한 심

폐기능의 반응에 관한 박희명 외(1993)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은 경향

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승

하거나 하강하는 경향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것은 특별히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 기좌위로 있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심박수의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면, 여름이 겨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더운 환경으로 인한 땀 생산과

호흡의 증가가 심박수를 상승시킨다는 (강희성 외, 2001) 의견,

심박수는 고온환경, 보통온도, 저온환경순서로 낮아진다는 김유

진, 김기진(2002)의 결과, 고온 환경이 비만인의 최대하 운동시

와 회복기의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김기진, 2001)에서 고

온환경에서 저온보다 높은 심박수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경향을 보인다. 여름에는 심박수 범위가 70~80 beats/min, 겨

울에는 65~70 beats/min으로 나타나 안정시에서 심박수 범위인

60~80 beats/min에 속하는 결과가 나왔다(강희성 외, 2001). 

3.5. 산소섭취량

산소 섭취량(Table 3)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

을 보이고 있다. 12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Armstrong et. al., 1991)의 연구, 한국인의 최대운동부하에 대

한 심폐기능의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는 박희명 외(1993)의 결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VO2max(ml/kg-1/min-1)수치가 낮다는 강희성 외(2001)보고와 일

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간의 VO2max 수치차이는 여성들

의 여분의 체지방과 낮은 헤모글로빈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헤

모글로빈 수준이 낮은 것은 동맥혈에서의 산소함량이 낮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계절별로는 여름의 산소섭취량이 겨울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산소 섭취량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히 측정

하는 것은 운동을 정량화하고 처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3.6. 혈류량

혈류량의 측정부위는 사지부의 하나인 오른손 셋째손가락 끝

부분이며 장갑을 끼지 않고 실험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환경

Fig. 3. Micro climate (temperature) between female and male

Fig. 4. Micro climate (humidity) between female an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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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혈류량 Table 3을 살펴 보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겨울에는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름에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녀 성별의 차이는 거

의 보이지 않는다. 혈류량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여

름이 겨울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것은 추위에 노출되면 피

부혈관이 수축하고 피부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며 더위에 노출되

면 피부혈관이 확장되어 피부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혈관을 흐르는 혈류량은 혈압차에 비례하고 피부혈

류량의 증감은 방열량의 증감과 관련이 있다.

3.7. 혈압

혈압은 심장박동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지표이며 주로 심박

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최대혈압은 보

통 근의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지속적인 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에 따라 상승하며 최저혈압은 운동강도에 큰 영향이 없다.

혈압 Table 3을 성별로 살펴보면, ‘겨울’의 최고 혈압은 여자는

133.6 mmHg로서 남자 128.4 mmHg보다 높으며, ‘여름’에는 남

자 (117.9 mmhg)와 여자(116.40 mmhg)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혈압은 여름, 겨울 상관없이 70~80 mmHg 사이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완기 혈압은 운동강도에 큰 영향이 없

다는 윤성덕(2006)의 결과와 같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정시 최고혈압은 120 mmHg, 최저혈압은 80 mmHg

으로 운동강도와 상관없이 지구력 운동 중에는 거의 변하지 않

는다. 강희성 외 (2001)는 의견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운동이 없이 기좌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

문에 운동강도가 거의 일정하여 이완기 최저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혈압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최고혈압,

최저혈압 모두 겨울이 여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의 혈관에 대한 교감신경 자극을 증가시

킴으로써 차가운 피부에로의 혈류를 줄여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8. 발한량

발한은 고온이나 운동에 의한 서열부하에 대하여 발생하며

발한 부위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으로 체온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피험자의 실험 전후의 체중변화량을 총발한량으로 정하였으

며 발한량 Table 3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발한량이 많음

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발한율이 낮

다는 강희성 외(2001)의 의견, 금종수 외(1998)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피부온이 여자가 남자보다 낮아 땀샘

에서의 땀을 적게 생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남자는 기초대사

율이 높아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 남성호르몬이 땀분비를 촉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한량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남

녀모두 여름이 겨울보다 발한량이 많다. 이것은 온열성 발한의

잠복시간이 비교적 길고 같은 기온이라도 겨울철보다는 여름철

이 짧고 발한량이 많기 때문이다. 고온 환경하에서 안정시 체

내에서 많은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피부의 표면 혈관의 감소된 교감신경 자극이 피부혈관을 확장

시켜 열발산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체온을 유

Table 3. Physiological responses

Female Male

 Winter  Summer  Nude  Winter  Summer  Nude

심박수, beats/min 65.10 75.20 75.20 67.40 72.50 74.90 

산소섭취량, ml/min 193.00 193.60 195.30 224.00 251.30 246.40 

혈류량, mg/min/100 g 8.60 39.80 39.70 10.10 38.50 42.70 

최고혈압, mmhg 133.60 116.40 116.30 128.40 117.90 118.40 

최저혈압, mmhg 79.10 75.40 75.40 76.00 74.20 74.00 

발한양, g 67.30 96.10 81.00 85.60 136.90 114.80 

Table 4. Subjective sensation 

 Winter  Summer

time 0 30 60  평균 0 30 60 평균

Temperature sensation
 Male  -1.9  -2.7  -3.0 -2.5  1.8  1.5  1.5 1.6

 Female  -1.8  -2.9  -3.5 -2.7  1.1  1.0  1.2 1.1

Wetness sensation
 Male  -0.3  -0.5  -0.7 -0.5  0.6  0.7  0.8 0.7

 Female  -0.4  -0.5  -0.6 -0.5  0.3  1.1  0.5 0.6

Thermal comfort
 Male  2.0  2.4  2.5  2.3  1.8  1.8  2.1 1.9

 Female  1.5  1.7  2.3  1.8  1.3  2.0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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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9. 주관적 감각

주관적 감각으로서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에 관해 측정하였

으며 Table 4는 주관적 감각을 나타낸 것이다. 온열감을 성별

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남자가 여

자보다 더 따뜻하게 느낌을 나타낸다(p<0.05). 이것은 평균 피

부온, 의복내기온, 의복내습도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더 따뜻

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겨울’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춥게 느끼며, 여자는 실험초기 cool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cold, very cold로 남자보다 더 춥게 느끼고 있다. ‘여름’에

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온열감은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며 남자

가 더 덥게 느끼고 있다. 계절별로는 남녀모두 여름이 겨울보

다 더 따뜻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것은 환경

온이 여름(30oC)이 겨울(5oC)보다 높으며 의복내 기온도 여름

이 겨울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습윤감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복내습도와 발한량이 남자가 여자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겨울’에는 남자, 여자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해도 습윤감은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여름’

에도 남자, 여자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 경과시 남

자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여자는 실험중간에 약간 습하

게 느끼다가 실험 종료시엔 실험초기와 비슷한 습윤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겨울보다 습하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5) 이것은 환경습도가 여름(65%)이

겨울(45%)보다 높으며 의복내습도도 여름이 겨울보다 높게 나

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쾌적감은 성별로는 ‘겨울’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쾌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에는 남녀 비슷한 쾌적감을 나

타내고 있다. ‘겨울’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쾌적한 정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여자의 평균 쾌적감은 1.8로서 남자의 평균

쾌적감 2.3보다 낮은 값을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겨울에 더 쾌

적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온열감에서는 남자보

다 낮아 춥게 느끼나 습윤감에서 남자보다 덜 습하게 느끼고

발한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에도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쾌적한 정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여자는 불쾌한 정도가 커지나 남자는 실험초기와 불쾌한 정

도(slightly uncomfortable, 2)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름이 겨울보다 더 쾌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겨울에는 시간경과에 따라 온열감이 점점 떨어지고 습윤

감은 점점 줄어들어 쾌적한 정도가 떨어지며, 여름에는 시간경

과에 따른 온열감과 습윤감의 변동이 거의 없어 겨울보다 여름

이 더 쾌적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60대 남녀의 피부온 및 온열 생리적 특성을 ‘겨울’, ‘여름’, ‘누

드’의 3가지 조건으로 인공기후실에서 1시간 동안 기좌위로 측

정하였을 때, 피부온도와 다른 온열 생리반응을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직장온, 피부온, 의복내 기온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p<0.01)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여름’과 ‘누드’, ‘겨울’ 순

으로 낮게(p<0.01) 나타났다. 

온열생리반응으로서 성별로는 심박수, 산소섭취량, 발한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혈류량은 남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혈압은 ‘겨울’에 여자가 더 높게(p<0.05) 나타났다. 계절

별로는 심박수, 산소섭취량, 발한량, 혈류량의 경우 여름이 겨

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혈압은 겨울이 여름보다 높게

(p<0.05) 나타났다. 

주관적 감각을 성별로 살펴보면, 온열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따뜻하게 느끼며 습윤감은 ‘겨울’에는 남자, 여자 비슷한 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습하게 느

끼고 있다. 쾌적감의 경우, ‘겨울’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쾌적

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름’에는 남자와 여자 비슷한 쾌적감을

느끼고 있다. 계절별로는 온열감은 여름에 겨울보다 더 따뜻하

게 느끼며, 습윤감은 여름이 겨울보다 습하게 느끼며, 쾌적감은

남자의 경우 여름이 더 쾌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대 남녀의 피부온 및 온열생리적 특성을 여름, 겨울 환경에 따

라 계측함으로써 의류제품의 보온성 측정 표준화의 기초가 되

는 피부온과 생리적 반응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또한, 온열 생리적 반응의 성별, 계절별 차이를 조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한다면 피부온 및 온

열 생리적 특성에 관해 다양한 연구 자료가 얻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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